
GIST 발전후원회 박주선 회장,
GIST에 발전기금 기탁

- “GIST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보탬 되고자”… 발전후원회 부회장 선임 등 
GIST 발전기금 모금 및 기금 확대 위해 노력

▲ 박주선 GIST 발전후원회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박주선 GIST 발전후원회장(대한석유협회 회장‧
前 국회 부의장)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8일 GIST 발전후원회 제2대 회장으로 위촉된 박주선 회장은 올

해 4월 거명이앤씨㈜ 반재경 대표이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前 사무총장

을 발전후원회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GIST 발전기금 모금 및 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박주선 GIST 발전후원회장이 지난 4월 23일 개최된 ‘2024년 대외협력(나눔)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주선 발전후원회장은 “G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 도출과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부끄러운 수준의 소액 기부이

지만 발전후원회장으로서 GIST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

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GIST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이번 기부는 GIST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박주선 후원회장님

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며, “연구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